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세제혜택 확대

◆ ‘21.8월 벤처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세제혜택 확대추진
◆ ’21.1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22년부터 적용예정

□ 세제혜택 확대 주요내용 (조특법 개정안)

◦ 우수 인재들이 벤처기업에 유입되도록 비과세 혜택 대폭 상향
     * (기존) 행사이익 기준 3천만원 한도 → (개선) 행사이익 기준 5천만원 한도

◦ 세금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과세특례의 적격요건을 완화하여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양도세 부과 특례 적용

     * ①벤처특별법에 따라 임직원에게 시가 이상으로 부여(→시가 이하도 적용), ②3년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이하, ③부여후 2년간 재직후 행사, ④행사후 1년간 보유

- 단,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은 근로소득세로 부과

◦ 벤처기업이 기술기업 인수 후 우수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일몰연장(~’24년말)

<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세제혜택 개정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시행시기

비과세 특례
(제16조의2)

(대상)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부여시기와 무관하게
’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혜택) 행사이익 기준 3천만원 행사이익 기준 5천만원

납부특례
(제16조의3)

(대상)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부여시기와 무관하게

’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혜택) 비과세 한도 초과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좌동

과세 특례
(제16조의4)

(대상)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자회사의 임직원은
’21.1.1.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소급적용)

(혜택) 비과세 한도 초과 행사
이익에 대해 과세이연
(양도소득세**만 납부)

→시가 이상 부여 시에만 적용

좌동

→시가 이하 부여 시에도 적용

※시가 이하 발행 이익은 근로
소득으로 과세,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22.1.1. 이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 자회사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

** ‘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납부


